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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, 진짜 사장 원청교섭 본격화 선언 
원청교섭 투쟁본부 개최, 교섭 준비 착수 … “원칙은 사업장별 노사자율교섭”

금속노조가 노조법 2·3조법 개정안 시행에 

발맞춰 ‘진짜 사장’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

을 본격화한다. 금속노조는 노사 자율로 사업

장별 상황에 맞는 교섭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

하는 것을 방침으로 했다.

금속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

교육회관에서 13기 1차 원청교섭 투쟁본부 회

의를 열었다. 원청교섭 방향과 하반기 사업계

획을 정했다. 이번 회의는 노조법 2·3조 개정 

이후 원청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투쟁본

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.

투쟁본부는 이날 논의를 통해 교섭 범위를 

열어놓고 준비하기로 결정했다. 사내하청, 자회

사뿐 아니라 사외 하청, 특수고용, 부품사, 협

력사 등 실질적인 원청이 있는 모든 경우를 교

섭 대상으로 열어둔다.

교섭 의제 역시 임금, 복리후생, 노동안전, 

노동조합활동 등 특정 사안에 제한을 두지 않

고 현장 상황에 맞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. 

금속노조 기본협약, 간접고용비정규직 기본협

약, 하청관련 산별협약 등 참고하여 원청교섭 

요구안을 설계하기로 했다.

특히 교섭 방식과 관련해 원청교섭에는 교섭

창구단일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

로 정했다. 대신 노사 자율로 사업장별 상황에 

맞는 교섭 절차와 방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

다. 또한 노동부가 준비 중인 매뉴얼(가이드라

인)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와 교섭 

의제 제한 시도에 반대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

했다.

올 4분기 사업계획으로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

지회,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등 선도적으로 원

청교섭 투쟁을 진행 중인 사업장을 적극 지원

하는 안이 통과됐다. 이와 함께 각 지부 간접

고용 사업장 현황 파악 및 교육 토론회를 진행

해 원청교섭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이해도를 높

이고 Q&A 자료 제작,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

여론전에도 나설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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